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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의 독립기념 연휴중에 이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독리기념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도 휴일로 해서 4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기념일에는 화려한 불꽃 놀이와 여행길을 떠나는 시민들이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스 안젤레스로부터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350만명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공원이나 뒷 마당에서 고기를 구어 먹는 소위 바베큐도 연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입니다. 고기를 굽는 그릴과 바베큐 고기도 연중 가장 많이 팔리는 때라고 하는데 한인타운에서는 비데오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집에서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여행을 하면서 시청을 하려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주로 여행하고 놀고 즐기는 행사만이 거의 전부이고 기념식 같은 행사는 없습니디. 대통령이 독립기념사를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는 것이 고착 공식행사일 뿐입니다.


애청자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것 처럼 미국의 독립은 영국의 식민통치로부터 쟁취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어떤 단체로부터도 반 영국적인 언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독립전쟁의 대적국가이었으매도 지금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난 하거나 미국을 통치했던 과거를 둘추면서 영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데모도 없습니다. 미국은 정부나 개인이 다 독립의 의의를 되색이면서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에 유일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는 영토분쟁도 없고 두 국가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국제적 문제도 없습니다. 두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독립은 미국의 독립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애국자들이 많은 것은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 이완용이 있었던 것 처럼 미국에는 베네딕트 아놀드 (Benedict Arnold)가  있었습니다. 베네딕트 아놀드는 미국의 장군이었지만 후에 변절을 하여 영국을 위하여 미국의 독립군과 싸운 매국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적을 했던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 같은 분쟁거리가 없습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이어서 그럴까요? 영국은 일본 처럼 교과서를 왜곡하여 자국의 비행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일본처럼 강제 징용을 하여 젊은이들을 탄광등지로 끌고 가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일본처럼 아릿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군인들의 성 놀이게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만행은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은 희생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독도와 같은 영토 분쟁도 없습니다. 독도로 인한 한일 간의 악감정은 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독도 분쟁에 관한 감정의 대립은 가시 같은 문제로 메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수 많은 미국인들을 살해한 영국의 군인들을 영웅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총리는 세계 2차전쟁에서 침략행위를 한 군인들을 영웅화 하기 위해서 총리가 야스구니 신사에서 소위 호국영령들에게 참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한국 사이에 미영과 같은 친근한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할 날이 오기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더욱이나 고이즈미 총리를 이어 총리의 바톤을 인수한 아베라는 사람은 고이즈미 총리보다 한술 더뜨는 정치인이라고 하니 위에 말씀드린 양국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일 양국간의 문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위정자들 사이에는 그 문제를 “미해결 사항으로 두자”는 묵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한일 관계가 미영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찌 시원한 전망이 나오지 않아 한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서글퍼집니다.  끝

